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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희귀금속 인공합성 기술 개발
로듐․은 합성 팔라듐과 비슷한 합금 … 전자부품 전지 관련수요 기대

일본이 세계 최초로 희귀금속의 인공합성에 성공했다.

일본 교토(Kyoto)대학교 연구팀이 희귀금속 중 팔라듐(Pd)과 성질이 같은 새로운 합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

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교토대 기타가와 히로시 교수팀은 로듐(Rh)과 은(Ag)을 합성해 팔라듐과 비슷한

합금을 뽑아냈다.

희귀금속은 희토류 17종을 포함한 47개 원소가 섞인 31종의 광물을 가리킨다. 팔라듐이나 리튬은 희토류는

아니지만 매장량이 적고, 전자부품이나 전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세계 처음으로 성공한 것으로 자원이 부족한 일본을 구해낼 현대의 연금술로 주목된다”고

격찬했다.

원소 주기율표상 로듐은 45번, 팔라듐은 46번, 은은 47번이다. 이는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의

개수가 한 개씩 다르다는 의미이다.

로듐과 은은 고온으로 녹여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 기타가와 교수는 금속의 초미세 입자를 만드는

나노 기술에 주목해 같은 양의 로듐과 은을 녹인 수용액을 가열한 알코올에 분무 상태로 조금씩 뿌리자 로듐

과 은이 원자 수준에서 균일하게 섞였고 지름 10㎚(1㎚는 100만분의1㎜)의 새로운 합금 입자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합금은 팔라듐과 마찬가지로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촉매 기능이나 수소를 대량으로 모으는 성질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희귀금속의 가격은 투기의 영향으로 등락이 격심하고, 은은 비교적 싸지만 로듐은 팔라듐보다 비싸 로듐과

은을 섞어 팔라듐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곧바로 상업화할 수는 없지만 희귀금속의 대용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타자와 교수팀은 이미 자동차기업과 공동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귀금속은 매장량이 적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채굴 추출이 쉽지 않은 팔라듐, 리튬, 백금, 니켈 등으로 재료

에 약간만 보태도 성질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

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1/13>


